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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ON EASTER MORNING 
(11) But Mary was standing outside the tomb weeping; and so, as she wept, 

she stooped and looked into the tomb; (I2)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lying. ... (I7)Jesus said to her, 

“Stop clinging to Me, ψr 1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to them, 
‘1 ascend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AηI God and your God. ’" (I8)Mary Magdalene came, announcing 

to the disciples, ‘'1 have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John 20:11-18) 

E aS앉ter is a tim뼈me fo띠Oαr grea라t r떼e리JO…이oic디띠i띠매n얘g . Cααhπ띠ri때i녕S 

His r엄es잉u미mπrectloαO이on Iβs the mi끼|밍ghtηty proof of His divine bein매1밍g ，’ ’”’ who O 

was dec미|벼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rd" (Rom. 1 :4) . Our salvation is assur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 ..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l Cor. 15 : 17~20) . We shall rise also,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l Thes . 4 : 16~1 기 . On the 

happiest day of Easter, a lovely woman cried. Her name was Mary 

Magdalene , and she dearly loved Jesus. Her deep sadness 

concerned Jesus' body being removed from His tomb. Why tears 

on this glorious day of triumph? How did Jesus dry . them? Let’s 

look at Mary’s journey from terrible sorrow to wonderfùl service 

Ma미’s depression came from finding an empty tomb. She went 

to the tomb to anoint the body of Jesus. She loved Jesus and 

wanted to properly take care of Him, but when she got to the tomb 

He was not there. "But Mary was standing outside the tomb 

weeping; and so, as she wept, she stooped and looked into the 

tomb;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Iying. And they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 She said to them, 

’ Because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1 do not know w h'ere 

they have laid Him’ "(Jn . 20:11 ~13) . Her mind thought the worst: 

somebody had stolen Jesus' dead body. Her sad thoughts caused 

darkness to cover her, and anger seeped into her sadness . For 

several years she followed Jesus, and listened intently to His 

sermons. She even heard what Jesus said of her.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anointed My body beforehand for the 

buria l. Truly 1 say to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Mk. 14 : 8~9). Jesus preachedto her and His 

disciples several times this message , “ You will all fall away, 

because it is written , ‘ 1 will strike down the shepherd, and the 

sheep shall be scattered ’ But after 1 h 

demons from her body, “ Now after He had risen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first appeared to Mary Magdalene, from 

whom He had cast outseven demons"(Mk. 16:9) . Before meeting 

Christ, Mary’s life was hellish. She was controlled by demons, but 

Jesus set her free . She experienced the miracle and power of God, 

knowing that no one else in the world could have helped her 

Standing by His tomb and speaking to angels, Mary "turned around 

and s?w Jesus standing there , and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Jn . 20:14). Mary looked into the eyes of Jesus, but did not 

recognize Him. When human emotion is strong, one cannot realize 

God's presence. People don’t like to read the Bible or listen to the 

Word of God when their minds are set on their own thinking. They 

can ’t realize God’s presence when their brains are set wrong 

Sadness and darkness make your eyes dul l. Jesus said to Mary, 

“‘Woman ,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1 will take 

Him away’ "(Jn . 20:15). Listen to what 1\l1ary . said to Jesus. Even 

though she was face to face with Him, she still thought her own 

thoughts about what was going on were righ t. That ’s how all 

humans tend to operate', but Jesus still wants to give us eternal 

life. What are you sayihg to Jesus these days?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rose from the dead? Do you really know that He 

lives? Mary didn ’t recognize Jesus until her perspective changed. 

She was looking for a dead man and didn’t know Him when she 
saw Him because He was alive 

Mary’s direction changed when she rècognized Jesus. “ Jesus 

said to her, ’ Mary! ’ She turned and said to Him in Hebrew, 

'Rabboni! ’ (which means, Teacher) . Jesus said to her, ’Stop clinging 

to Me, for 1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 but go to My 

þrethrenand say to them, 1 ascend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My God and your God. ’ Mary Magdalene came, announcing to 

the disciples, '1 have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Jn . 20: 16~ 18). Jesus called “ Mary"! The demons 

did 、not have the power to take her away from Him. Jesus said , 

"and 1 give eternal life to them,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the Father’s hand"{Jn . 10:28~29). Mary belonged to Jesus, 

and Jesus made her His servant. He sent her out with the good 

new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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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변에 .앉았더라 

… (17)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효바 하시니 (18)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11"""18) 

1=J 활절은 놀라운 환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I 분은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강력한증 
거입니다. ‘정결의 영으로는죽은지들가운데서 부활하사능력으로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4). 우리의 구원 

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17~2이. 우리 또한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천사장의 소리 

와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 

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 

으로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항상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끼. 가장 행복한 부활절 날에 한 사랑스런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님 

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깊은 슬픔에 잠긴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에 눈물을 흘 

렸을까요? 예수님은 그 눈물을 어떻게 멈추셨을까요? 뼈 아픈 슬픔에서 일어 

나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게 된 마리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슬픔 

마리아의 슬픔은 빈 무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 

고 주님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 

을때 주님은그곳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 

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 

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시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 20:11~13).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 

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입니다. 슬픈 생각은 그녀를 어둠으로 둘 

러썼고 분노가 슬픔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예수님을 따랐 

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 

아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 

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옹 천하에 어디서든 

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 

시니라?' (막 14:8~9).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 

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리라끼막 14:27~28).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 

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예 

수님의 시신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눈물을 흘 

리며 슬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 

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능력， 현존을 의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셨다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충성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충성은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몽에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막 

16:9).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하게 하셨습 

니다. 마리아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 

신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 곁에 

서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았지만 주님 

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요 20:14).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 

의 입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 

된 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입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슬픔 

과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요 20:15).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을 들어보 

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 

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히쇠니다. 요즘 여러분은 예 

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시각이 바뀔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인줄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삶의방향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마리아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마 

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념이라 

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 

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르니라!'(.요 20:16~18). 예수님은 ‘파리0때’라고 부르셨습니다! 사 

탄은 그녀를 주님에게서 빼앗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 

다. ‘패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끼요 10:28~29).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과 

함께 그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곧 그녀의 아 

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죽은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녀는주님의 부활을 전하는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 

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이끄는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모든 슬픈 자와 우는 자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입 

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 

셨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승리의 눈물로 비꾸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메 



밍 2이0년 4월 4일 주깐충현 저1 1092호 

? 빠| 빡굴율 갚- -， -、
고난이 사착되1} 전에 l 

l 우슨 일이 일이났는1~ I 
lι- 관ì~뽑) 꺼 

요새벅기도피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를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 우리는 종 

교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돌 

아보아야할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쯤 유대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녹 

22:1). 이때 모든 유대인은 제시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준비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었다(녹 22:2).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기록하 

였다. “열툴 중의 하나인 가훗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 

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 

이 기뻐하여 돈을주기로 언뺀1는지라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녹 22:3~6) . 가훗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 

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현장에 있었다. 그럼에 

도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다(녹 

22:1O~12) . 만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 

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녹 22:15).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 

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 

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녹 22 : 16~18).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 설명하여 주셨다. 또한 영원한 세계를 위한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켓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폈l서 예수님 

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니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는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을 이꿀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가장 힘들 때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뭇이 담겨 있었다{신 3 : 2잉. 엘리야도 850명이나 되는 이방선지자들과의 대결 

에서 승리하였지만 이내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 도%녕1는 힘든 시기에 그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대왕상 19:4). 우리는 어떠한까 지금 우리도 거친 파도가 7.1 

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것’ 을 앞세우며 교만히 행하고 있지 않은가? 영원한 세계보다는 이 서p.J벼l서의 

성공을 갈밍F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초점을 켓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로 고정 

하자 기장힘든시간에 예수님은어떤 기도를드렸는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다 가장힘든 시간에 예수님은 영혼을창조주하나 

님께 맡기는 기도를드렸다. 한마디로쩨를포기하는 기도였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 

지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마 26:31~32). 그럼에도 예 

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켓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대마 26:36~3η. 그판11서 세 명의 제 

자를데리고동산한쪽으로가서 그혐l게 말씀하셨다. ‘내 미음이 매우고민하여 죽 

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 거듭난 영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며(요 3:3), 하나님 

수요 1 부빼애 

고난의 상정이 먹과 포도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녹 22 : 20~22). 그러나 제지들 

의 관심은 영원한 세계가 아닌 현실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서 회복하실 왕국에서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었고(녹 22:24), 예수님은 베드로 

의 충성스런 각오(녹 22:33)에 대해 오히려 그의 배신(녹 22 : 34)을 예고하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패배 

가 아닌 승리였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밝 

히셨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마시며 또는보좌에 앉아이스라엘 

열두 지피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녹 22:3이.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셨다(녹 22 : 37~38). 자신의 돗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뭇대로 십자가의 길 

로 나아가셨을 뿐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종교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권위에 도전히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권력을 차 

지하려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열 

린 십자가의 길보다 성공과 행복의 넓은 문으로 열린 세상의 길을 선호하기 때문이 

다. 

우리는 이방인이며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유교사상과 혼합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었다. 종교지도지들처럼 말이다. 또 

한 기독교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적 종교로 타락시켰다. 제지들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리스도의 십자가다.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게 되면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올 것 

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단 lcm도 나아갈 수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 

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 

• DH주 월요새벽기도회“H벽 4ψ)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 진노를 피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요 3:36).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대마 16:24).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 

신의 능력으로살아가려 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 반면에 자신의 영흔을하나님께 맡길 

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마 16 :2잉 . 

• 자기의 뜻을 맡기는 기도이다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돗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 

옵소서 그러나나의 원대로마시옵고아버지의 원대로하옵소서”까 26:39). 예수님에 

게 자신의 뭇은 없었다. 오직 주님의 돗이 이루어지길 원할뿐이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 

음의 법과씨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3~24).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롬 8:D.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 
자기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씨는 것이라 이제 내가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니를 사휩씨 나를 위뼈 자기 자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껄 2:2이 . 

• 다른 자들이 실패알 때 충성을 원하는 기도이다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은 계속 

해서 신실하게 기도히셨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뼈도 제지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 

고 있었다{마 26:43).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잠자는 그들을 두시고 나 

아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마 26:44).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 승리를 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잉.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갈 5:17). 그러므로 우리 

는 깨어 계속해서 기도해야한다{마 26:4D. 

교회는친목단체가아닌 좌인들이 모여 회개하는곳이다. 영적으로혼탁한이 시대 

에 우리 교회가 켓세마네 동산이 되길 원한다. 가장 힘든 시간에 켓세마네 동산에 가 

신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같은자기 부인의 기도로가득해 지길원한다. 실망스럽고힘든상황이 벌어질지 

라도더욱충성되이기도하자.우리가켓세마네와골고다를통과하지않고는，아니십 

자기에서 죽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수 없다. ‘가장 힘든 시간속에서도 나의 전부를주 

님께 맡기고그리스도의 십자가만붙들게 히소서.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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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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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찌 

단기선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봄기운에 만물이 초록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기지개를 펴고 영온들을 양해 냐아가자.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지만 막상 준비하려니 절차와 심사가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쨌던 선교.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거냐 부담스렵지 않다. 

의외로 쉬운 선교 준비과정에 대하여 안 번 알아보자. 

3차 상사혀l서는 그 동안 춘비한 선교 

언어 능력과 선교1(도호( . 영성훈련 · 
언어훈련 · 자원봉사 장0:( 뺨H흘 확 
인합L{ c:~. 그리교 단1( 선교 치원서와 
건강 진단서도 o( 때 처l충합니다. 

이치l 선교치로 나of-갚 춘비1~ 요 

푸 완료되었습니다. 팅장과 팅원 

틀은 공요찬양집호I와 출발 당엘 
n~송여II:IH어l 창석하여 성도틀으l 

1(도료 n~송을 받습니다. 

지급준비하면， 

여름 단기선교가가능합니다 

팅 구성o( 완료되연 l차 성사(팅장 

과 총우)로 선교으l 전처I적인 lH요 
를 빠고， Zj.t 성사(오든 팅원)료 
팅원플으I 영적 %탠H오f 국내 l인 l영 

전도 한H를 확인합L{c:~. 

of-1-(막 도배l인 냐차 상사에서는 요든 

과정을 총합tf-여 선교지.료 냐아갈 춘 
1:I (1/- 다 되댔는치 초l종 확인합니다. 
이 도배'(11/-1-( 옐요한 오든 서류와 사역 
비를 교효l어I 제출해야 합L{c:/-. 

어떠서l요? 생깐처렁 혹잡하꺼L/- 부당스렵치 

양효? “오작 성령이 녀회에꺼l 앙tf-，시연 녀회 

1/- 권능을 받교 예루살렘I과 온 유대와 A뻐f-2( 
아와 땅 홈끼/-1-( 이료러 LH 증인이 되리라 하 
시니2(-" (행 (:8)는 말씁어I 운총tt-c셔 온 성도 
1/- 알어버린 영혼틀을 사요하는 마음흐로 1( 

도*벼 나o f-1/-는 Z이0년 단1( 선교까 도(1(를 
소aftj-니다 

정리 |노하은·박철호 기자 

2010년 4월 4일 @ 

왕금어장 

가정의 일과 몸이 아파 ‘선교를 떠날까 말까?’ 망설임과 갈 

등으로 마음이 착잡하였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 

도하는 중에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다. 나는 철저히 회개하며 새 힘을 얻었고， 하 
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 

선교지의 사릎L들은 우리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없이 밝은 

미소로 맞아 주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접기도를 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맑고 보석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며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영접기도를 하는 그들 
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걷다가도， 밑에서 일을 하다가 

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 

아와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마을에 들어서면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찬양과 율 

동을 했다. 그들도 좋아서 따라했다.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아! 이곳은 축복받은 땅이구나!’ 예비하신 영흔들이 넘쳤다. 
황금어장임을 느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다. 전할 자가 없 

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김지선(권사， 7교구) 

성명님의 인도하심 

저는 타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를 ‘충현교회 대학부팀’ 과 함께하 

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는 선교였습니다. 약 두 달 동안 다같이 준비해 나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선교자로서의 자세， 자기 부인을 통한 섬김이 선교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 등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 

렇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하 

고 떠난 우리 팀은 선교지에서도 역시나 항상 우리 곁에서， 우 

리의 작은 간구와 외침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 

는 주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매순간 우리의 갈 바 

와 알 바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힐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 

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막 

다른 길에 처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이 동행하실 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매순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축호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 

의 머리와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존재를 전 

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전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료L들이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영접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장소에 성령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려 전도하는 우리 또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 

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감 

사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구하은(대학부， 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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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주간중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올 선안 적 있는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주님의 복음과 부왈 

을 선하고 있어요 ( 임동연 집사) 

· 냐의 삶 가운데 냐를 부인하고 냐의 십자가를 젊어지고 냐 · 앙상 선구들과 진석들에게 부왈의 복음을 선앙니다 

아가는 것에 대해 더욱 소망을 강고 감당알 수 있게 압니 ( 김의선 권사) 

다. (깅외선 권사 불교 집안이었던 신구에게 복음을 선쨌어요. (이정훈성도) 

· 생왈 속에서 부왈에 대만 감사땀을 더 깨닫게 되어요 ， (이 · 얼마 선 다녀온 선교지에서 부왈아신 예수님을 선아였을 

정용성도) 때 은혀|가 중만암을 느꼈습니다， (김신국장로) 

· 구원 받지 못안 영온에 대안 긍율의 마음으로 선도에 대해 

안증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임용연 집사) 부왈하신 예수님께 드리고 싱은 말은 ? 

· 멸망의 길로 가던 냐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암께아심을 

예수님이 부왈하신 사건이 나에게 주는 소망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의 선부이심을 고백아고 유임 

선국에 대안 소망을 더욱 간설이 갖게 됩니다， (이정운성도) 안 소망되시기를 원앙니다 (깅의선 권사) 

· 기쁨으로 일상속의 삶을 감당압 수 있습니다 . (김의선 권사 우리 죄를 위아여 죽으심을 감사도리고， 여러 신구들에게도 

부왈추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요? 

· 예수님을 생각아며 가족과 더욱 사량을 냐누며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계란을 먹으연서 보낼래요 ， (회민영) 

부왈하신 예수님을 찬양아겠습니다， (앙OH원) 

교외악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부왈의 의미에 대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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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92호 

죄민영(조둥2훌) %빼원(고등부) 이정훈{정년 1부) 

임동연 집새정년2부) 김의선 권새유아부감) 김신국 장뢰1교구장) 

주님 부왈하신 것을 선발께요 예수님 사랑맙니다 (죄민영) 는 자들의 섯 열매가 되섰도다n (고전 15:20). 부왈은 그 누 

"01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 

· 맥번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죄를 용서해추심 감사드립니다 . 

(앙애윈) 

· 이 땅 가운데 녀무나도 고생이 많으섰고 곧 예수님 웹기를 

간절이 소망합니다， (이성운 성도) 

센f닝 믿F 전국 1/-서 1(뼈요 여l수년으/ 부 
」일「을 11뼈얄'i!1f요. 박성현{유치부) ‘ ’ 

서를 위해 축으신 여/수닝! 사링닝H요 . 여l쁘교 ← 
작한 0/-01흘1i!1f요. 얀송~H요. 01송DI(#~I부) 

깐마 Z바 지구등! 부활성01 무슨날인jI../ 양야 
덮 브화괜 니 %버! 요신 여|수녕。 l 선생닝ilr 
*녀듀홍 파H 싱jl..r1뻐l서 동。 I-1r였 r:.r1r 3엠얀 
Ql cL시 상0바신 날응 으|미tH요 우리 선구들 
이 야치 。캐리지만여|수닙101 부호람f신 갯을 믿고 
사1/ 처어1 하상 1/도했으연 좋겠어요 일방효j 

신tf영(교샤， 유0냄) 

구도 부인힐 수 없는 사실이며 신리다. 이제 웅요안 것은 부 

왈의 복음을 선아는 것이다 .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부왈이 아 

닌 잃어버린 영온(녹 1q:10) 들도 암께 기뻐하는 부왈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펀지가 되자(고후 3:3) , 

막당라 마리0 1-，와 다른 마리0싸 

여I수닝으l 우덩응 장o/-갔습니r:.r. 

우덤으l 흘01 옮껴진 껏응 보고 놓 

라고 잊을 때， 선샤1r 나타나서 여l 

수닝으l 뿔 소석을 선tH 추었습니다 
그링 / 초l민 jl.. 1(초등t부) 

취재 | 오남구 • 한형이 기자 사~I 빅철호 기자 



저1 1092호 주깐충현 2010년 4월 4일 @ 

섬짜기왜 킬 l 교톨루 

.ï!.τ cT「님-

코이노니아의 밤 \ï 새가족율환영압니다 φ 

번호 Aζ〉f 며 c>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지난 3월 21일， ‘어울림’이란주제를 가지고코이노니아의 밥이 개최되었다. ‘코이노니아’ 는 ‘친교， 교체’라는뭇을가졌는 

308 손정민 13 청년 1부 최현구(13) 

데， 고등부 전체가 주남 또벼1셔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각 소그룹， 각 학년 과멸로 준비한 워십， 찬양， 몽트， 성극 309 앙정란 13 장년1부 김칠남(13) 

응을 션보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연셔， 그동안 준비한 시간과 그 또벼1셔 받았을 은혜들， 준비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 310 박동훈 13 잠년1부 백문월(13) 

로에게 친근함을 가꼈을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등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모습을을 느낄 수 있어셔 강사했다. 무 311 김명자 18 장년2부 김주헌(18) 

엇보다 코이노니아의 밤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등부와 함께 해주신 주닙께 강사드린다. 312 김정순 11 장년2부 박애희(11 ) 

313 신경호 4 .:i!‘E。=T닙 전계술(21) 

314 박희향 10 청년2부 
* 몰랐던 진구들과 주 오애|서 암께 즐겁게 어울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과으| 관계가올바르게 설 때 

315 정현석 10 청년2부 
인간관계 또한 바로 설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주고자 ‘어울럼 에 대한 성극을 준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 려 저 

316 장일영 13 청년 1부 
어|계 부어주시는 어울립의 은혜가 녀무 감사했습니다. (요지에 

317 이재호 10 청년 1부 함화자(10) 

318 김정미 청년2부 윤자옥(6) 

앗 고등부에서 과별로그러고 소그룹부서로t방과 성극꽁트를준비하면서， 고등부전치|가주님께 영광을돌랄 수 있었다 
319 이예은 2 ;tgi; c C=:>-tTj- 이은미(3) 

는 것이 7땅 은혀l로웠습니다. 저는 에본챈밴어|셔 임원을 δi면셔 섭기판~I， 이번에 임원들이 꽁트를 준비챔| 되었습 320 김희은 20 청년2부 이복순(1 ) 

니다.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주님 오애|셔 하나 되고 셔로 진교를 L~눌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종았습니다. (정현종) 321 김예지 20 초등1부 이복순(1) 

취재 | 김성해 · 원증건 기자 322 김민서 20 유치부 이복순(1) 

323 권정욱 19 청년 1부 한흥연(23) 

324 이원희 18 장년 1부 채임숙(18) 

325 최제우 22 정년 1부 함희정(1 ) 

326 김혜미 22 대학부 함희정(1 ) 

327 xg，Xa{I승: 21 정년2부 김영기(5) 

328 강상구 10 청년 1부 김세향(16) 

329 곽연주 11 정년 1부 남용승(9) 

330 박영재 9 장년2부 김정순(11 ) 

331 김영희 25 에바다부 김유석(끼 

0;'선되 71 바하·며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저는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정옥， 이생의 자 

랑 가운데 제 자신을 떠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 

리 형을 천국으로 부르셨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를 

부르시며 서서히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현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가진 능력은 없지만 허락하시는 은혜E띨 

바라며 작은 봉사를 시작하었습니다. 이후 2008년도 전 

반기부터 충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말씀으로 양육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를 씻지 못하고 순죠란간 

죄악의 길에 빠지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마다 금요 

찬양집회， 대학부집회， 주일예배 및 찬양예배의 말씀을 통하 

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고 천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 하 

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2월에 대흐띨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어항 속 금붕어 같은 믿음 생활 

을 벗어나 험하고 험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요빼 예수 그리스도묘떨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독교의 미션을 가진 병원에 입사할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제 주님께 서약하였던 저의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한명의 천국일꾼이 양성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것，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소망 

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험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말씀으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서lSL을 이겨 

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묘멸 바라는 믿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길 원 

합니다. 

김우섭(성도， 13교구) 

*충현장학생이었던 ?d우섭 성도는 사회요l이 되어 받은 첫 월급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드렸다 

매우 열악한 가정형편밑에l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천국일꾼을 위해서 드린 것이다 

과부의 두 럼돈(녹 21:2)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는， ξl징 성렁으로 거듭난 부활의 증인이다 

생차，，. !.I 갤 

화
 를 

부
 “Live as though Christ died yesterday, 

rose from the grave today, 
and is coming back tomorrow." 

“그리스도께서 어제 축으셔서， 오늘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것처럼 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 

다. 하지만 3일 묘써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 

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과 재림의 때까지 그리 

스도 안에서 용서와 승리와 희망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 

니와 자다가 갤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 

라끼롬 13 :11 ).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 

보지 말자. 그 이면에 열릴 영원한 세계를 바 

라보자. 바로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 

행하는한걸음이다. 

매년빼폈 
부왈절 또는 부왈절 기는 교호|력 절기 증 하나로 

십자가에 못 빅힌 여|수 그리스도의 부옐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부흘}절은 3~4월， 또는 5월 정에 불큐직 

하게 지쳐진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것저럼 

한 날짜로 일정하지 않고 불규직적인 이유는 부휠절 

날짜가 히브리력의 유월절 이후 젓 안식일에 부휠했 

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 다 325년 니케아 공 

의회에서 준분 후 젓 보림1 5일)이 지난 주일에 지 

키기 때문에 시ι뻐| 따라 다르지만， 부옐절 은 3월 

22 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맞게 된다， 그래서 

2010년부활절은바로오늘， 4월 4일인 것이다 

짧 중연교회의 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운은 

본당 203!2 새가족 등록쉴로 오시기 tJf랍니다. 짧 



모입 

1 집사회연합월례회 
일시 5일(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렬리훌 

2 권사3지회 기도회ß. 7 .11.15 얘 zlll!'궈 
일시 6일(화) 오천 10시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3 정기당회 

일시 ’ 7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톨셰 

1 안봉식 타교성도(안영규 성도의 부 

친 · 김선경 성도의 시부， 3교구 상 
록3구역) / 3월 27일 별세， 3월 29 
일 장례 

2 오재걸 타교성도(오귀봉 집사의 부 
친 · 안유환 집사의 장인， 15교구 한 
양구역) / 3월 29일 별세 ， 3월 30일 
장례 

3 안채봉 성도(이상선 집사의 모친 ‘ 
하두연 권사의 시모， 4교구 개포4구 
역) / 3월 29일 별세， 4월 1 일 장례 

4 윤영진 성도(김정옥 집사의 남면 ， 
20교구 퉁촌1구역 ) / 3월 29일 별 
세， 4월 l일장례 

훌훌 

1 김민호 군(김휘태 성도 이회자 권 
사의 아들， 1 2교구)과 조혜리 앙(김 

회연 씨의 딸) / 1 0일(토) 11:00, 휘 
경동 냐융웨딩문화원 3충 다이아몬 
드홍 

2 임정훈 군(박성애 집사의 아들， 타 
교)과 김혜영 양(김종성 안수집사 
박현주 집사의 딸， 10교구) / 10일 
(토) 14:00, 오륜교회 그레이스흘 

2010년 찌16차 CMTC 앤파훌!!) 
일시 :4월 4월(오톨) 장소 : 김밑리흩 

시 간 ,.. 01 
o --t 

18:15~18 : 251 오리엔테이션 

18:25~19:15 1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교) 

19:15~19:40 12010년도 선교정책 

제4차 CMTC 션교수헌회 (띔딘예로 잡석'fl'lJ) 
일시 :4월 10일(토) 13:oo~ 17:00 장소:제1교륙관 307호 

풍헌기도원 혹획희원 모질 

1.모집부문 식당주뱅써일원윈여자서뼈|교엔 
2 째 줄 서 류 자일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장 추전세타교인) 
3. 서류제출저 강남구 역심동 짧1 충현교회 사무국 'll' 031-뼈생25 

날짜 

4월 11일 

(다음주일) 

4월 18일 

(주일) 

4월 25일 

(주일) 

시간 

1교시 

17교구 흥동윈 전도겸외 

일 시 : 4일(오늘) 14:0.0. 

m택지교육 개강예배 

일 시 ‘ 4일(오늘) 찬g뼈|배 후 

홍획 교외주변 전도 

주깐충현 

교피쇼석 

장소 복지관지해층 

장소 베다니흘 

일 시 ‘ 여전도회 14일(수) 구역장 영성흔련 후 남전도회 17일(토) 14:0.0. 
징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토회 1지회 30.1호 2지회 30.7.호 3지회 40.1호 4지회 40.7.호 

만도린연추때 션입때원보집 본교회납 녀 ).1/0려/교인 

문 의 최근준 권새n 0.11-30.5-8653) 곽숙단 집사(n 0.10-30.11-1263) 

시랑부 교.ij모접 A써/교인으로 g배잉싸억'0(1 관심이 g띤신 분을 초칭합니다 

문 의 · 사랑뷔n 0.10-6358-20.13) 

션교언어 혼련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q) 50.5호(베트님) 

506호(라오스) 50.7.호(몽골) 50.8호(인도) 509호(네팔) 
510.호(스리랑7 f) 

2010년도 제2차 악습 및 셰례식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기독론 교육관 세례란? 교육판 

장소 

15:00-15:;0 (김근영목사) 309호 (정낀권목사) 304호 

2교시 성정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 αH6:4Q (최진철 옥사) 309호 (이재현목사) 304호 

1교시 기독교 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혜란? 교육관 
15:00-15:)0 (박준식목사) 309호 (이순식목사) 304호 (김성헌목사) 30 1호 

2교시 
문 당 

교구별 
문 당 

교구별 
16αH6:40 장소 장소 

찬잉예배 
성인 학슴 세례식(찬양예배 l 본당) 유 아 (오후 3시，갈렬리훌)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바랍 세려|식 오후2시 %분까지 입실 "1랑 

새벽기도회 (4/5-4/11 ) 

5 (월) 6 (화)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종홍 l 장지원/윤용현 
설 교 본 문 l 메시아의죽음 | 골 2:11-23 

날짜 여|배 설 교 

7 (수) 8 (목) 

장성원/전성욱 | 장 훈/윤민재 
골 3:1- 11 골 3:12-17 

예배 담당 (4/7 -4/11) 

사회 기도 

4η 
수요 I 여리고의 맹인(녹 18:35- 43)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명재 

수요 II 말씀하시는 대로 실아나셨느니라(마 28:1-10) 김성헌 목사 하형욱 홍명희 

9(금 I 10 (토) 11 (주일) 

이희식/이신동 1 하종철/홍순애 박용현/이옥주 
골 3:18-25 골 4:1 -9 콜 4:10-18 

찬양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호산나 찬양대) 

무덤에 머물러(실로암창양대) 

4/9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김백만 예루살렘 찬양대 /플룻 노은영 / 할렐루야 여성중창단 

주일 I 부활절 아침의 눈물(요 20.’11-18) 김백만 목사 김성헌 지규성 〈예배전찬앙〉 

주일 II 부활절 아침의 눈물(요 20.:11- 18) 안치원 목사 최진철 정선현 예수부활했으니 외 / 임마누엘오케스트라 

4/ 11 
주일 m 부활절 아칩의 눈물(요 20.:11- 18) 김성관 목사 강영구 이성섭 주와같이 길가는것 외 /할렐루야제쟁성 중창단(지도 우숙영) 

주일 W 부활절 아침의 눈물(요 20’ 1 1-18) 김익환목사 정민권 장철환A 주님께 영광외/오보에김영신(멤옐오케스트라) 

주일 V 부활절 아침의 눈물(요 20.:11-18) 양태선 목사 하종철 이세영 즐겁도다 이 날외 /오보에 김영신(뱅엘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인봉한 돌(마 27:60.- 28:6) 김성관 목사 박준식 채홍표 만도린 연주대 / 10.교구 

t뭘 충현 기도으| 창 
“ 11도흩 체축하고 11도에 강사항￡로 빼어 있으라” 

디j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에 
•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댁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해l며 예수 그 
리스도를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ß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흙l게 
복응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 
(막 16:15)에 자기를부인히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기는 선교λ}가 되게 하소서. 

a 충현의 재댄유지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 
시설， 힘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2)가 되게 하소서. 

g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 
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X까의 정병(담후 2:3)이 되게 
하소서. 

j ~l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J호 l 
톨뀔률흩랴를톨톨 
r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 섭 기 는 분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 0 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 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AL-

영아부 
I 오전 9:00 저11교육관 110호 

1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 흘 

"τE ·T닙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차량 

본당 

본당 

본당 

보」 다 u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글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없18 t ranslat뼈 In 뼈|때， Chine않， J때an않e 

and Sign 벼19uage are a때able at the 티even 0' c ∞k 

Worship Service, and sri 벼n때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때 are 에50 available at the 
One o'c빼<W，α해ip service 

구 분 시 간 X。} ~ 

장년 l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l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 망부 ， 오후 12:15 잘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지111 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 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병옥 강병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강AI위원징 옹사위원 째정위원 제2교구위원장 잉교구 신교위원회 21교구 칭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성헌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제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징 18교구징 외신부징 5교구징 4교구 1 0교구 1 5교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새가족등록실부징 Xlll교구장 건축위원 전도위원장 3교구장 어바다부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ZH용헌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예배위원 대학부징 동산부장 영이부장 9교구징 1 7교구 3교구 대학부 16.교구 18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검환기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장 훈 
감사위원 16교구징 딩회부서기 에H따부장 장년1부징 6교구 1 2교구 초등1부 고등부 1교구 

노광헌 노은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정민권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탁정헌 
유지재딘이시 여배위원 14교구징 유이l랭 초등1부징 14교구 1 9.교구 11교구 1 3교구 9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시설영선부징 22교구장 새가족양육부징 전도위원 봉사위원장 5교구 23교구 초등2부 

배춘식 백봉선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봉시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기획위원장 선교위원 · 여전도사 
신상수 안통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댁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짐 징년3부장 재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징 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웅철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기브리앨진앙대장 신교위원장 탁아부장 예배위원 고등부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강교구 

이계인 이달욱 이보신 이정년상1부복장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진도위원 유치부장 중등부징 칭년2부장 고등부 1 3.교구 대학부 칭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13교구장 봉사위원 6교구장 용시위원 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 2교구 
이태식 이호일 이훈 임무천 임창식 잉태주 장혜구 전응회 정원입 최문실 
1 1교구장 기도원김 재정위원장 앵정위원 초중돼실부장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12교구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운배 홍순애 황순란 
건축위원짐 g엔2부징 15교구장 초등2부징 20.교구장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선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통 
재정위원 24교구징 2교구징 제3교육위원징 4쿄구잉 · 사링부지도 신병식 · 외선부지도 나기태 
조종환 조증민 지규성 진학래 진홍용 
예빼위원징 8교랭 O멘찬잉때징 앵징위원 당회서기 l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융덕 
찬앙위원장 예배위원 실로암친g때장 입Of!r옐친S때징 23교구징 • 전임연주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10.교구장 17교구징 12교구장 · 선 교 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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